
재난방송주관방송사 책임 다하고 있나?
KT 화재 통신장애...사회적 재난으로 봐야
재난 상황, KBS의 공적 책임 폭넓게 인식해야

  “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입니다!” 
  TV방송시작 시 송출되는 문구이다. 과연 우리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무
엇이 다른가,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?

  지난 토요일 11시 12분쯤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시내 중구, 용산구, 서대
문구, 마포구, 경기도 고양시 일대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. 현대사회가 정보
인프라에 기반한 생활이다보니 금융, 병원, 치안, 식당 등 늘 아무런 불편을 
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마비되고 불가능해졌다. 

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인의 생활 기반 한 축이 무
너졌고,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
도 있었다. 통신장애를 사회적 재난 범주에 넣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. 
  
  KBS재난방송 매뉴얼 역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, 사회재
난의 종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마비가 재
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
  
  다시 지난 토요일 오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보자. 갑자기 스마트폰과 ATM이 
먹통이 되고 각종 생활 불편 사례가 속출하면서 테러발생 의혹까지 무성한 추
측이 난무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했다. 하지만 KBS는 TV 하단에 속보 자
막을 내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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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물론 기존의 사고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고,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, 통신 
장애의 실상과 그 피해규모가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 등 여러 
조건에서 뉴스특보를 열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음은 인정된다. 다른 경쟁 방송들
도 별다른 특보를 편성하지 않았다. 하지만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책
무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
아쉬움이 남는다.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공영방송시스템
은 달라야한다. 

  통신 장애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. 지난 22일에는 KBS 홈페이지가 일시
적으로 마비됐다. KBS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
서비스(AWS)에 오류 생기면서 벌어진 일이다. 2013년에 벌어졌던 디도스 사
태의 기억도 여전히 남아 있다.

  현대사회에서 ‘재난’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하며 예측하기 어렵게 덮쳐온
다. 그래서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의 어깨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위기
는 기회라고 했다. 재난방송주관방송사라는 법적 책무는 엄중하고 무겁지만, 
달리 생각하면 KBS만의 권리이자 경쟁력의 원석이기도 하다. 

  TV나 라디오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 KBS는 재난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
있는지,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, 어떻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재난 방송을 해낼 
수 있는지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검토하고 제대로된 전략을 세워야할 때이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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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한 노조! 정의로운 노조! 연대하는 노조!
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


